
일본의 도요보 쇼가와 공장 - 새로운 기술 개발에  

지칠 줄 모르는 도전 

일본 도야마현(富山縣)에는 도요보의 뉴젠(入喜)과 이나미(井波)의 두 면 

방적 공장과 염색 공장의 쇼가와(庄川) 공장이 있는데, 쇼가와 공장은 1933년

에 조업을 개시하여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제직ㆍ염색 가공 공장이며, 이들 3

개 공장을 관장하며 방적에서 가공까지 일관된 면 제품의 생산에서 판매까

지 담당하고 있는 도야마 사업소가 있다. 쇼가와 공장은 그 동안 축적된 기

술을 바탕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끝없는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기술

을 개발하느라 지칠 줄 모르는 도전을 하고 있다. 

쇼가와 공장에는, 직물 생산 시설로서 고속 정경기(high speed warper) 4대, 

고속 가호기(sizing m/c) 3대, 통경기(drawing m/c) 1대 등의 제직 준비 시설과 

228대의 직기를 돌리고 있다. 염색 가공 시설로서 표백 보조 가공 시설은 머

서화 가공기 2대, 연속 고압 정련기 1대, 연속 표백기 1대, 연속 탈호ㆍ정련

ㆍ표백기 1세트, 단독 모소기(singeing m/c) 1대, 모소 타호기 1대, 액체 암모니

아 가공기 1대, 고압 정련기 1대가 있으며, 염색 가공 시설은 액류 염색기 5

대, 연속 염색기 3대, 서모졸 발색기 1대, 연속 패드 드라이어 3대, 쇼트 루

프 건조기 1대, 패드 스티머 2대, 수세 건조기 1대, 정리 가공 시설로서는 히

트 세터 1대, 캘린더 5대, 수지 가공기 1대, 방축 가공기 4대, 수세기 부착 

텐터 1대, 기모기 5대, 텐터 1대, 화장기 1대, 쇼트 루프 건조 세터 1대, 태 

가공기 2대 등이며 월 생산 능력은 직포 90만m, 염색 150만m로서 일본 내에

서도 가장 긴 역사와 완벽한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장 중의 하나이다. 



 ◎ 드레스 셔츠의 VP 가공으로 한때 히트 

약 10년 전에 “다림질 불필요”를 자랑으로 하는 형태 안정 가공 드레스 셔

츠가 주부들에게 큰 붐을 일으켰다. 이 붐의 불을 당긴 상품의 하나가 도요

보의 VP(Vapour Phase) 가공 드레스 셔츠이다. 

원래 면포에 구김살이 잘 생기는 것은, 섬유를 구성하는 분자와 분자 사이

에 틈새기가 있기 때문이다. 종전에는 그 틈새기를 수지로 연결시켜 구김살

이나 면포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. 틈새기를 이어주는 것이 다리

를 걸어 섬유 분자를 연결시키는 듯하므로 가교 결합에 의한 DP(Durable 

Press) 가공이라고 한다. 그러나 실제로는 수지를 섬유 속까지 침투시키기 어

려워 수지가 면포의 겉에만 묻기가 쉽다. 그렇게 되면 수분이 천의 섬유 구

조 속으로 드나들 수가 없게 되어 흡수성이 나빠진다. 

그런데 도요보가 1994년에 개발을 발표한 VP 가공은, 수지가 아닌 기체의 

가교제를 사용하는 새로운 발상의 가공법이었다. 기체의 가교제를 조절하면

서 섬유 내부까지 침투하게 하여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섬유 분자를 가교 결

합한다. 그럼으로써 흡수성은 여전히 좋으며 형태 안정성을 갖출 수 있게 하

는 것이 이 가공의 장점이다. 

다만 VP 가공도 종전의 수지 가공처럼 천의 강도가 떨어지므로 면 100%

의 천을 가공하기 어려워, 수지 가공품처럼 폴리에스터ㆍ면 혼방으로 VP 가

공 드레스 셔츠를 발표하였다. 그러나 VP 가공의 붐은 폴리에스터 혼방 때

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면 100%의 VP 가공품의 개발이 시급하게 되었다. 

 ◎ 끝없는 시행 착오에도 지칠 줄 몰라 

종전의 수지 가공은 액체의 수지로 직물에 가공하지만 VP 가공은 봉제된 



의복 상태에서 옷걸이에 걸어 기체로 가공하는데 면 100%의 의복에 고성능

의 형태 안정성을 3.3급까지 밖에 가공할 수 없었다. 도요보는 지금으로부터 

6년 전에 면 100%에 형태 안정성 3.5급을 목표로 다시 개발을 시작하였다. 

 

원면 조달부터 방적, 제직, 가공의 모든 기술진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

발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다. 쇼가와 공장의 제조 부장은 개발 스태프로서 가

공 부문을 맡았다. 원면 조달 부문에서는 강도가 좋은 면으로 제직한 생면포

를 샘플로 제시하여 가공부에서는 여러 조건을 변경하면서 면포로서의 기본 

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형태를 갖추어야 하므로 개발실에서 시료의 문제

점을 규명하면서 대책을 검토하다 보니 어느 새 아침이 밝아오는 일도 예사

였었다. 

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공장이나 개발 부서의 스태프들은 면 100% VP 

가공의 개발 진행을 확인하는 회합이 정기적으로 열리고, 다음의 진행 과제

도 논의하였으므로, 개발 담당자들은 이 회의가 말할 수 없이 큰 부담이 되

었다. 

쇼가와 공장의 개발 스태프는 가공 단계의 여러 조건에 따른 가공 실험을 



하나밖에 없는 본 생산 라인에서만 할 수 있어, 본 생산을 비집고 실험을 하

는 것도 너무나 잦아서 어려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, 아무리 실험해 보아도 

시행 착오만 거듭되어, 점차 막막한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. 

 ◎ 나노 프루프에 의한 개발 성공 

도야마 지역의 면방 관련 3개 공장을 관장하고 있는 도야마 사무소에서는 

약 3년 전부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는 듯 하였으나 역시 결과는 여의

치 않았다. 

면 100% VP 가공의 개발은 원면 선정부터 제품 가공까지 모든 공정의 기

술이 동원될 필요가 있었다. 모든 단계에서 시행 착오를 겪은 끝에 다시 원

면 조합으로 되돌아와 검토하기도 하였다.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듯 하면서

도 최종 단계의 시험에서 목표에 미달하여 그 동안의 노력이 전면 백지로 

돌아가기도 하였다. 

이번 개발에서 3.5급을 확보하느라 고전하고 있는데, 개발을 시작한지 5년

여가 경과한 어느 날, 본사로부터 3.5급의 형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

것 같다는 전달을 받았다. 

도요보는 1989년에 미국 ATP사로부터 나노 가공 기술을 도입하여 VP 가

공에 응용해 보기로 하였다. 처음에는 이 가공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

서 많은 실험 끝에 면 100%에 3.5급의 형태 안정성을 가공할 수 있게 되어 

겨우 VP 가공 기술이 도요보의 것이 되었다. 

도요보는 공장으로부터 개발 성공의 통지를 받자마자 2004년 2월에 기자 

회견에서 개발 성공을 발표하였다. 이 가공은 “나노 프루프(nano-proof)”라는 

브랜드로 발표되었다. 



나노 프루프의 각종 성능은, 면 100% 브로드(broad)의 경우, 흡수성 “5초 

이하”, 촉감은 “소프트”하고, 속건성은 “30분”, 유리 포름알데히드는 “75ppm 

이하”로 현행 VP 가공품과 같은 수준이며, 형태 안정성은 현행 VP 가공품이 

3.3급 수준이나 나노 프루프는 3.5급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. ♣ 

 


